
 

 

  

 

 

 

● 미사 30분 전 공동체 기도(묵주 기도, 성체 조배)에 많은 참

석 바랍니다.  
 

● 미사 일정 

 12월 24일(화) 오후 8시 : 성탄 전야 미사 (미사 후 다과) 

 12월 25일(수) 오후 5시 : 성탄 대축일 미사 

 (미사 후 친교, 성탄 파티 - 구역별, 단체별 장기 자랑) 

  1월 1일(수) 오후 5시 : 신년 미사 (미사 후 친교 - 떡국) 
 

● 양로원 성탄 파티 및 미사 

 12월 19일(목) 오후 2시 30분 
 

● 자선 송년의 밤 

 일시 : 12월 28일(토) 오후 7시 

 티켓 : $40 

 * 송년의 밤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저희 성당에서 준비한 자

선 행사입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찬양, 치유 미사 <매월 셋째 주일> 

 남부 뉴저지, 필라델피아, 델라웨어 지역 연합 찬양, 치유 미사 

 일시 및 장소 : 매월 셋째 주일 오후 4시, 체리힐 성당 

 *찬양, 미사, 안수 및 치유 예식, 친교 
 

● 성가책 판매  

 소 : $25,   대 : $30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관우 바오로 부제, 이길자 데레사, 배향숙 루시아,  

  한 베드로, 김윤선 호노리나> 
 
 

 

 

 
 

 

  

  

 
 
 

 
 

평협회 

마틸다 

글로리아 

 ● 구역 모임  

 마틸다 구역 : 12월 17일(화) 오후 7시에 성당 친교실에서 있

습니다.  

대림 제3주일 (자선 주일)       2019. 12. 15 (가해)        제1521호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울뜨레아 :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열린 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소성당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사목회 : 추후 공지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는 하느님께서 언제나 기쁨을 주시

고자 하신다고 합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많은 고통스러운 순

간에도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십

니다. 광야는 비옥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는 슬픈 

땅입니다. 그러한 광야도 기뻐하라고 초대를 받습니다. 기쁨

은 인간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기뻐하라고 초대하시며 참된 기

쁨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을 주십니다. 

제2독서에서는 언제나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에

게 인내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번 여

러 가지 방식으로 오시지만, 결정적으로는 오시지 않으셨습니

다.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

니다.” 우리는 큰 희망을 품고 주님의 재림을 기쁜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복음은 기쁨에 대하여 명백하게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묻는 질문

에 대답하시면서 이사야가 전한 표징들이 지금 실현되고 있

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사야의 예언

에서 완성되지 못한 표징을 제시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복음은 바로 가난한 이들, 

곧 기쁨과는 거리가 먼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주님께서는 군

중이 요한의 역할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분이 전한 메시지와 그분의 인격에 충실

하도록 준비하기 위하여 하느님에게서 파견된 표지입니다. 세

례자 요한은 마지막 예언자이고, 강생하신 하느님의 아드님, 

구원자, 참된 메시아의 길을 직접 준비한 가장 위대한 예언자

입니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큽니다.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입당성가  

제1독서 이사야서 35, 1-6ㄴ. 10 

화 답 송 ◎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제2독서 야고보서 5, 7-1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

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     음 † 마태오 11, 2-11 

봉헌성가  

성체성가  

퇴장성가  

    

주   일 
대림 제3주일 

12월 15일 

대림 제4주일 

12월 22일 

12월 24일 

전야 미사 

제1독서 황선동 스테파노 박영희 마틸다 박민수  벨라도 

제2독서 이수영 에우프라시아  박영희 마틸다 

봉 헌 자 최영숙, 김광대 방효선, 방영애  

         평화의 기도                    

        -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는 베풀어야 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 12월 8일(일) >  
 

   봉헌금            $445.00  
 

  미사예물          $1,220.00   

  신용철(1-12), 오세환(1-12),  

  윤모니카(11, 12), 임익철(11, 12) 
 

    Total               $1,665.00 

  


